
 

           552장 – 아침 해가 돋을 때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머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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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 < 누가복음 17:11-19 >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

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

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

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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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

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

리 예수님의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접경 지역에 가시

고, 만나기를 기피하는 나병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새문안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쓰임 받게 하

시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성

전에 나아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크지만 속히 종식되게 하심으로 기쁘게 

모일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당회원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혼란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속히 개

발되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료

진들과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지켜 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욱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슬기롭게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도 불쌍

히 여기시어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문안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역자들, 해외 선교사들과 가족

들을 주의 은혜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도 치료하

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